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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속기 건설 시작 예정, 일본도 내달 새 입자가속기 건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입자가속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입자가속기는 원자를 이루는 전자나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충돌시켜

물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장비다. 중국은 이번에 27㎞ 둘레의 유럽 거대강입자가속기(LHC)를 뛰어넘는 100㎞ 둘레의 가속기를 짓기로 했다. 여기에 일본도 새

로운 입자가속기 건설을 앞두고 있어 입자물리학 연구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IHEP)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50억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형전자양성자충돌기(CEPC)를 건설한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HEP가 이날 발표한 건설 계획 보고서에는 26국 221개 연구기관 소속 물리학자 1100명이 서명했다. 

 

중국의 입자가속기는 '신(神)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힉스 입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16개 소립자에 각각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

를 말한다. 중국은 오는 2022년 가속기 건설을 시작해 2030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 부지는 베이징 인근의 경제특구 신도시인 허베이성

슝안 신구가 유력하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형가속기'(ILC)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과 중국의 가속기가 둥근 도넛 모양이라면 일본의 ILC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형태

다. 총 길이가 31㎞로 중국·유럽보다 짧지만 입자 빔이 곡선으로 휘지 않아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 효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입자가속기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최기운 기초과학연

구원(IBS) 순수물리연구단장은 "최근 입자를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하기 위해 입자충돌기도 점점 더 대형화되

는 추세"라며 "힉스처럼 인류가 잘 알지 못하던 입자의 물리적 특성도 앞으로 상세히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AD '편안함'을 강조한 풋조이 '울트라핏' 보아 골프화

중국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IHEP)가 지난 19일 발표한 원형전자양성자충돌기(CEPC)의 디자인. 둘레
길이만 100㎞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 입자가속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 IH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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